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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화학상, 유기물학자 3명 수상
미국 그럽스․슈록에 프랑스 쇼뱅 … 유기물 전환에 금속촉매 개발

2005년 노벨 화학상은 유기물의 분자 일부를 바꿔 새로운 유기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분자의 상호 교환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상용 촉매 등을 개발한 미국과 프랑스 화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 한림원 노벨화학상 수상위원회는 10월5일 미국의 로버트 그럽스(63) 칼텍공대 교수와 리처드 

슈록(60) MIT 교수, 프랑스의 이브 쇼뱅(74.) 엥스티튀트 프랑세 뒤 페트롤의 명예 연구담당 소장 등 3명이 노

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쇼뱅 박사는 1970년대에 

유기물의 일부 분자가 어떻

게 금속촉매에 의해 치환되

는지 기전(메커니즘)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한 공로를 인

정받았다.

그럽스 슈록 교수는 몰리

브덴(Mo)과 루세늄(Ru) 계

열의 금속을 이용한 촉매를 

1990년대 초반 개발해 새로

운 유기화합물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3명의 화학자 업적은 오늘날 에이즈, 암 치료제 등 수많은 화합물 신약 개발과 플래스틱을 비롯한 고분자 

유기화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현대 유기 화합물 분야에서는 3명의 연구성과가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석유화합물 등 유기물의 분자 일부를 치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분자가 서로 단단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자 중 일부를 바꾸어야 하는데, 쇼뱅 박사는 분

자를 바꾸는 방법과 경로를 밝혀냈다.

레고블록처럼 조립된 유기분자 중 1-2개를 새로운 분자로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유기물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물질이 된다. 예컨대 항암기능이 없던 물질도 분자 1-2개를 바꿔줌으로써 암 세포를 죽이는 능

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럽스와 슈록 교수는 상용 가능한 촉매를 개발해 유기 화합물 산업이 꽃을 피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

다.

촉매는 물질의 화학반응을 대단히 빠르게 일어나게 하며 촉매가 없을 때는 그런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도 하는데, 그럽스와 슈록 교수가 몰리브덴과 루세늄 계열의 촉매를 개발하기 전에는 촉매가 상온에서 불안정

해 상용화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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